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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무용은 표현을 위한 매개체로 신체를 사용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무용수에게 있어서 부상은 불가피

하다. 무용수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동작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많은 양의 훈련을 소화해야 

한다. 장시간의 강도 높은 훈련 과정에서 반복적인 동작 수행과 신체의 혹사가 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은 무용수에게 흔한 일이다. 부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수행자의 의도에 맞게 신체를 운용할 수 없다는 것

을 의미한다. 부상은 무용수에게 있어서 훈련의 양이나 시간을 손해 보게 만들며, 이는 곧 무용수의 수

행 능력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많은 무용수는 항상 부상의 발생과 통증, 2차 부상이나 기량 하락

에 대한 두려움 혹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홍영준, 장덕선, 2015). 무용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무용

수는 회복과 재활에 대한 공포, 부상 상황에서 춤출 수 없는 상태로 인한 자신감의 부족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한다(Petitpas, Danish, 1995). 특히 대입 무용 수험생은 입시를 위한 과정에서 더더욱 부

상에 노출되기 쉬울뿐더러 심리적 압박감도 견뎌야 한다. 고강도의 훈련, 무용 연습 및 수업, 체중 감량

을 병행하는 대입 무용 수험생은 1년 안에 목표하는 성과를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무용 실기에 할애하

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기 쉬우며, 특히 무용 경연을 앞두었을 경우, 경쟁에 대한 인지적, 신체적 및 자

신감에 대한 부정적 차원에서 불안 심리와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는다(최경란, 박미영, 2019). 또한 부

상을 제시간에 치료하거나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있지 못하는 등 부상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강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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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아, 안현균, 2021).

대입 무용 수험생은 대학교 입시를 목표로 하는 무용 전공 수험생으로, 이들은 당 해에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임과 동시에 무용수이기도 하다. 이들은 만 17~19세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시

를 앞둔 수험생인 동시에 청소년이다. 청소년은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의 과도기에 해당하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릴 정도로 급격한 신체의 변화와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는 시기이다(고경순, 이

우경, 2021). 이 시기에 이들은 일반적인 고등학교 수험생, 즉 비무용 수험생이 대학 입시 과정에서 겪

는 심리적 압박감뿐 아니라 무용수로서의 부담감을 겪으며 입시 경쟁에 임하게 된다. 1년이라는 시간 안

에 대학의 합격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들은 고교 입학 이래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

하여 무용훈련에 참여한다. 1년 대부분의 시간을 훈련에 참여하는 대입 무용 수험생들은 신체 부상에 적

절한 휴식이나 조치를 하기 힘들고, 이에 따른 심리의 부상은 더더욱 방치될 수밖에 없다. 대입 무용 수

험생은 이러한 차이점과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 무용인이나 무용을 전공하지 않는 수험생과 

차이를 두어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인구감소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혹은 대학교 무용과의 폐과와 같은 이슈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전만큼이나 입시 비율과 입시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용학과

의 폐과는 단순히 인원 미달, 입시 경쟁률 미달로만 정해지지 않는다. 무용을 전공한 학생들은 여타의 

학과 학생들처럼 정규직으로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률을 이유로 폐과가 되

기도 한다. 이는 부산지역 4개 대학의 무용과 중 1곳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을 보아도 알 수 있다(박헌주, 

2021). 즉 무용과의 폐과가 결코 입시 경쟁률의 하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 입학이 지금까지 당연시되고 

있는 한국의 문화적 배경 안에서는 과열된 입시 경쟁은 학생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정신적 문제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무용 부상에 관한 연구들은 부상의 형태, 예방 및 재활 등에 관련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

고 있다. 최근 뇌과학과 인지과학의 발달로, 실제로는 몸과 마음이 역동적으로 순환하는 불가분의 관계

라는 방식을 설명하게 되었고(서채린, 최상철, 2021), 따라서 신체의 부상이 신체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

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상은 신체적 요소뿐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요소의 손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성민, 김민아, 배수현, 2020), 무용수의 신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도 많은 관심

이 필요하다. 부상과 재활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요소는 재활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친다(배문정, 

김한별, 2019). 그러나 많은 이들이 부상 이후에 신체적인 요소에 집중하여, 심리적인 요소는 간과하게 

된다. 또한, 무용 전공생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학의 입학이 중요하다

는 사회 인식이 아직 뿌리박혀있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대입 무용 수험생을 중점으로 둔 연구가 더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무용 부상의 빠른 회복이나 재발의 방지를 위해서는 무용수의 부상 이후 

심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대입 무용 수험생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위의 내용에 따라 본 연구는 부상을 당한 대입 무용 수험생의 부상과 우울, 스트레스, 탈진에 대한 조

사를 통해, 부상 여부에 따른 각 심리 증상의 비교와 부상의 정도(낮음/보통/높음)에 따른 각 심리의 정

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입 무용 수험생이 부상 이후 겪는 심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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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대입 무용 수험생이 부상 이후 겪는 심리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2. 연구 가설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부상의 유무에 따른 심리 증상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부상이 있는 대입 무용 수험생이 부상이 없는 대입 무용 수험생보다 우울의 정도가 높을 것

이다. 

1-2 부상이 있는 대입 무용 수험생이 부상이 없는 대입 무용 수험생보다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

을 것이다. 

1-3 부상이 있는 대입 무용 수험생이 부상이 없는 대입 무용 수험생보다 탈진의 정도가 높을 것

이다.

연구가설 2. 부상의 정도(낮음/보통/높음)는 심리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부상의 정도는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부상의 정도는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부상의 정도는 탈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체적 부상의 개념

부상의 사전적 의미는 상처를 입는 것을 의미하여, 신체적인 요소만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

지만, 그렇지 않다. 부상이라는 큰 범주는 신체적, 심리적 손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김정수, 허재령, 

2003), 다만, 본 연구에서는 대입 무용 수험생의 부상과 심리를 함께 다루고 있으므로, 신체와 심리의 

개념을 분리하고자 하여, 무용 안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인 부상에 중점을 두었다. 

무용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적 부상은 무용 수행 시 심리적 요소나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신체에 손

상을 주는 장애이고(김진영 등, 2019), 인간의 자연스러운 해부학적 신체 구조 및 자세와 다른 고난도 

동작이 요구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김전미, 손재현, 2003). 즉, 무용수는 다양한 내적·외적 변인

과 잘못된 운동법 등으로 인해 부상을 얻게 된다.

신체적 부상은 크게 급성 부상(acute injuries)과 만성 부상(chronic injuries)으로 나눌 수 있다. 

급성 부상은 신체 부위가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갑작스러운 외력을 받게 되어 강한 하중, 비틀림, 

과도한 신전으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급성 부상에는 타박상(contusion), 근육 긴장(strain), 

염좌(sprain), 골절(fracture), 탈구(dislocation), 파열(rupture) 등이 있다(서차영, 1983). 

반면 만성 부상은 ‘overuse injuries’라고도 불리는 것처럼 신체 과사용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부상, 

급성 부상의 방치 및 반복적 급성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으로, 그 예로 신체 부위에 따라 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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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염, 근염, 근막염, 건염(힘줄염), 골막염 등이 있다(서차영, 1983). 무용수들은 무용 동작의 수행을 위

해 특정 부위를 과용하기 때문에 만성 부상을 흔하게 겪는다. 장시간의 연습 과정이나 고난도 테크닉의 

습득 및 수행을 위해 특정 움직임의 반복, 제한된 운동 형태, 관절 가동범위 한계의 이상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신체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진다. 신체에 적은 강도의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가해지며 통증이 

서서히 발생하고, 이 통증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 무용수들이 주로 겪는 만성 부상이다. 만성 

부상은 급성 부상처럼 무용 수행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간과하고 적절한 치료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근골격의 퇴행으로 인해 무용수의 무용 수행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2. 심리 증상의 개념

가. 우울

우울은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정서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정신장애 혹은 정서적 불편함이다. 

우울감은 우울증, 주요 우울 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MDD)로도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는 슬

프고, 공허하거나 과민한 기분이 있고, 개인의 기능 수행 능력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 인지적 변화가 동

반되는 심리적 증상을 말한다(김이영, 배헌석, 이우언, 2021). 우울증은 기분장애에 포함이 되며, 적어

도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들거나 일상생활에서 관심이 상실되는 것이 증상이다. 

나.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말하며, Selye(1956)

는 스트레스에 대해 신체가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 보이는 비 특정적 반응이라고 정의했으며,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최고인 생리학적 정의라고 말했다. 즉, 스트레스는 인간이 겪는 외부

의 위협에 대한 방어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의 개념은 선사시대 이전부터 사용되고(김경환, 

2013), 현재까지도 이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스

트레스는 삶과 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수험생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이슈

가 대두되며, 이는 무용 수험생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꼭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적절한 각성과 긴장감을 줄 수 있다.

다. 탈진

탈진(burnout)의 사전적 정의는 기운이 다 빠져서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탈진은 짧은 기간 안에 

큰 노력을 소모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피로가 쌓였을 때 에너지를 상실하거나, 열정을 상실하게 

되는 냉소적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다. WHO의 ICD-11 분류에 따르면 탈진은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못

한 만성적 직업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개념화된 증후군이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2). 

이는 직업마다 심각도가 다르거나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며(Maslach, 1979), 의학적 질환으로 분

류되지는 않지만, ICD 분류기준에서 직업적 현상으로 분류하고 있고, 보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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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국내의 S 예술고등학교, K 예술고등학교, D 예술고등학교, G 예술고등학교

와 그 외 인문계 고등학교의 3학년에 재학 중인 만 17~19세의 무용 수험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했다. 총 

168명에게서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을 하여 신뢰성이 부족한 10부를 제외하고 158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한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성 12명 (7.6%), 여성 146명(92.4%)이고, 

경력의 분포는 3년 미만 15명(9.5%), 3∼5년 미만 48(30.4%), 5년 이상 95명(60.1%)으로 나타났으며, 

전공 분포는 한국무용 65명(41.1%), 발레 49명(31.0%), 현대무용 44명(27.8%)이다. 2주 동안의 부상 

유무에 대한 빈도는 부상이 있는 사람 109명(69.0%), 부상이 없는 사람 49명(31.0%)이고, 전공 이후 부

상 횟수의 분포는 없음 4명(2.5%), 1∼2번 35명(22.2%), 3∼4번 53명(33.5%), 5∼6번 18명(11.4%), 7

번 이상 48명(30.4%)으로 나타났다. 입시 준비 환경에서의 분포는 예술 고등학교 143명(90.5%), 무용

학원 및 개인레슨 15명(9.5%)으로 나타났다. 

특성
빈도(명) 백분율(%)

158 100

성별
남성 12 7.6

여성 146 92.4

경력

3년 미만 15 9.5

3~5년 미만 48 30.4

5년 이상 95 60.1

전공

한국무용 65 41.1

발레 49 31.0

현대무용 44 27.8

부상 유무
(2주내)

부상 있음 109 69.0

부상 없음 49 31.0

부상횟수
(무용 전공 이후)

없음 4 2.5

1~2번 35 22.2

3~4번 53 33.5

5~6번 18 11.4

7번이상 48 30.4

입시 준비 환경
예술고등학교 143 90.5

무용학원 및 개인레슨 15 9.5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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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질문지를 이용해 통계분석을 하는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앞서서 

예비 설문조사로 신뢰도, 타당도를 파악, 이를 통해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고, 이는 문수백(2003)을 

참고하였다.

부상의 정도는 무용 OSTRCQ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Oslo Sports Trauma Research 

Center 에서 개발한 과사용 부상 질문지를 Kenny, Palacios-Derflingher, Whittaker, Emery (2018)

가 시간 손실적 부상과 전체적 통증 부상의 정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을 무용 분야에서 참고하

여 작성했고, 타당도는 .50이상이므로 모든 문항을 채택하였다. 우울의 척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WHO 의 우울증 기준을 따르는 덴마크의 정신의학 센터 Region Hovedstadens Psykiatri 에서 제공하

는 Major (ICD-10) Depression Inventory (MDI) 검사지를 활용하였고(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이산, 오승택, 류소연(2016)의 검사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작성하였다. 

7, 8-1, 9-1, 9-2, 10-1번이 타당도 기준인 .50 의 이하로 나타났지만, 연구자의 목적 및 판단에 따라 

문항 삭제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최종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a .907 로, 기준인 .60 이상이다.

스트레스는 이종하, 신철민, 고영훈, 임재형, 조숙행, 김승현 등(2012)이 번역 및 수정한 PSS의 한글

판 검사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타당도 기준 .50 에 미달하는 4번, 5번, 7번, 8번 항목을 삭제하여 총 

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최종 설문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a .887 로 나타나, 기준인 .60 이상이다. 

탈진은 Raedeke, Smith(2001)의 검사지를 바탕으로 개발한 김인수(2005)의 운동 탈진 척도 검사지

를 무용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타당도 기준 .50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6번, 7번, 10번을 삭제

하였다. 최종 설문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a. 910 으로 기준인 .6 이상이다. 모든 연구 조사 도구는 

예비 설문을 거쳐 완성되었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기관생명윤리 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으며(IRB File No. SKKU 

202204017-UE003), 참여자에게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효과적인 자료수집을 위해, 서면의 설

문지와 구글 폼을 활용한 인터넷 설문을 병행하여 배포한 후 회수하여 분석했다. 4 개 예술고등학교에

는 직접 방문 및 설문지 송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 외에는 설문지 링크 공유를 통한 인터넷 설문

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절차는 문헌 연구 및 연구계획서 작성과 예비설문조사를 거쳐 문한을 수정

하였고, 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자료처리 및 분석을 통해 결과를 산출하였다.

4. 자료처리

연구를 위해서 첫째, 본 연구의 이전에 예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검사 도구의 신

뢰도(cronbach’s a)를 검사하여, .60 이상일 때 채택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168부를 회수

하고, 이 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158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셋째, 최종 자료는 SPSS 

Statistics 28.0을 통해 기술 통계, 빈도 분석, 독립 표본, t-검정, 일원 배치 분산분석(ANOVA),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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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부상의 유무에 따른 우울, 스트레스, 탈진의 차이

부상의 유무에 따른 우울, 스트레스, 탈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상의 유무에 따른 각 집단의 우울 평균은 부상 있음 3.14, 부상 없음 

2.56 로, 집단 간 평균 차이는 유의수준 .01 기준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며(t=3.163, p˂.01), 부

상이 있는 집단이 부상이 없는 집단보다 우울 항목의 평균이 높다. 부상의 유무에 따른 각 집단의 스트

레스 평균은 부상 있음 3.27, 부상 없음 2.81 로 나타났고, 집단 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t=3.225, p˂.01), 부상이 있는 집단이 부상이 없는 집단보다 스트레스 항목의 평균이 높다. 부상의 유

무에 따른 각 탈진 평균은 부상 있음 2.71, 부상 없음 2.35 로 나타났고, 집단 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며(t=2.421, p˂.05), 부상이 있는 집단이 부상이 없는 집단보다 평균이 높다고 나타났다.

구분
우울 스트레스 탈진

M±SD t/F(p) M±SD t/F(p) M±SD t/F(p)

부상 있음 3.14±1.12 3.163
(.002)

3.27±.80 3.225
(.002)

2.71±.84 2.421
(.017)부상 없음 2.56±.96 2.81±.94 2.35±.93

<표 2> 부상 유무에 따른 우울, 스트레스, 탈진의 차이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

2. 부상의 정도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

종속변수인 우울, 스트레스, 탈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

선 독립 표본 t-검정을 통해서 종속변수에서 평균 차이가 있다고 나타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항목에서는 부상 횟수, 탈진에서는 전공을 더미변수로 생성하여 사용

하였다.

가. 부상의 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우울에서는 부상 정도가 보통(B=.729, p˂.001)인 경우와 높은(B=.583, p˂.05)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이 없는 사람과 부상 정도가 낮은 사람은 비슷

한 우울을 보이고, 부상 정도가 보통인 사람이 가장 높은 우울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통계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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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종속변수: 우울

B SE  t(p)
공선성 통계량

tolerance VIF

(상수) 2.559 .153 16.736(.000)

독립변수

부상정도 낮음 .335 .241 124 1.389(.167) .755 1.324

부상정도 보통 .729 .209 .318 3.494(.001) .723 1.383

부상정도 높음 .583 .289 .172 2.015(.046) .819 1.221

Durbin-Watson 1.713

  .077

adj  .059

F(p-value) 4.296(.006)

<표 3> 부상의 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나. 부상의 정도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에서는 부상 정도가 보통(B=.357, p˂.05)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이 없는 사람과 부상 정도가 낮은 사람, 부상 정도가 높은 사람은 비슷한 

스트레스를 보이고, 부상 정도가 보통인 사람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통계분석결

과는 <표 4>와 같다.

변수

종속변수: 스트레스

B SE  t(p)
공선성 통계량

tolerance VIF

(상수) 3.000 .411 7.295(.000)

독립변수

부상정도 낮음 .171 .201 .080 .850(.397) .639 1.565

부상정도 보통 .357 .179 .198 1.997(.048) .582 1.719

부상정도 높음 .463 .240 .174 1.934(.055) .709 1.418

통제변수

부상횟수=1~2번 -.390 .438 -.187 -891(.374) .130 7.716

부상횟수=3~4번 -.212 .446 -.116 -.476(.635) .097 10.341

부상횟수=5~6번 .114 .477 -.042 .238(.812) .186 5.367

부상횟수=7번 이상 .175 .448 -.093 .390(.697) .101 9.922

Durbin-Watson 2.111

  .142

adj  .102

F(p-value) 3.538(.002)

<표 4> 부상의 정도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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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상의 정도가 탈진에 미치는 영향

탈진에서는 부상 정도가 보통(B=.380, p˂.05)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이 없는 사람과 부상 정도가 낮은 사람, 부상 정도가 높은 사람은 비슷한 탈진

을 보이고, 부상 정도가 높은 사람이 가장 높은 탈진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통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변수

종속변수: 탈진

B SE  t(p)
공선성 통계량

tolerance VIF

(상수) 2.475 .168 14.727(.000)

독립변수

부상정도 낮음 .184 .195 .085 .941(.348) .745 1.342

부상정도 보통 .380 .172 .207 2.215(.028) .690 1.449

부상정도 높음 .187 .236 .069 .792(.430) .796 1.256

통제변수
전공=한국무용 -.272 .169 -.152 -1.610(.110) .678 1.475

전공=발레 .110 .180 .058 .610(.543) .673 1.487

Durbin-Watson 2.131

  .081

adj  .051

F(p-value) 2.677(.024)

<표 5> 부상의 정도가 탈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V. 논의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자기 기입법으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2주가 지난 심리에 대해서는 정확하

지 않거나, 기억이 오염될 수 있어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주 내로 제한하였으며, 부상의 유무 

또한 동일하게 2주 내로 제한하였다.

1. 부상의 유무에 따른 집단간 우울, 스트레스 및 탈진의 차이

부상의 유무에 따라서 대입 무용 수험생이 느끼는 우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상을 겪

고 있는 대입 무용 수험생은 부상을 겪지 않는 대입 무용 수험생보다 더 심한 우울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ainwaring, Finney(2017)가 무용수들이 겪는 우울-낙담과 같은 심리적 고통이 부상과 연관

이 있다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상은 우울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상 직후나 재활에 임

하고 있는 무용수가 우울감, 자책감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를 보인다는 김상철, 김승일(2020)의 연구

와 일치하며, 부상 직후 스포츠 선수에게서 나타나는 우울 요인의 정도가 높다는 신정택, 박윤식(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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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와 일치한다. 대입 무용 수험생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대학입시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

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부상으로 인한 무용 연습이나 수업에 대한 참여도 하락, 수행의 저하, 그로 인

한 경쟁 상황에서의 도태를 염려함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부상을 경험하는 무용수들이 우울을 겪는

다고 추측할 수 있다.

부상의 유무에 따라서 대입 무용 수험생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상

을 경험하고 있는 대입 무용 수험생은 그렇지 않은 대입 무용 수험생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무용 전공 대학생의 부상 횟수와 부상 기간이 무용 상해 스트레스에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최이루다(2015)와 유사하다. 또한, 선명주(2020)의 연구에서 17~19세의 후

기 청소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의 손상 경험률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후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대입 무용 수험생의 스트레스가 부상에 영

향을 받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설득력을 보여준다. 스트레스는 요구와 대처 능력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며(이덕희, 2016), 특히 개인에게 주어지는 요구나 스트레스 요인이 대처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

한다. 부상으로 인한 참여도 감소나 수행 저하 때문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들은 본인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없거나, 더 나아가 대학 입시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부상의 유무에 따라서 대입 무용 수험생이 느끼는 탈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

상을 경험하고 있는 대입 무용 수험생은 부상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 대입 무용 수험생보다 더 심한 탈진

을 보인다. 이는 윤인애, 윤용진(2011)의 연구에서 운동선수의 스포츠 탈진과 그 후 중도 포기가 부상이

라는 범주에서 자기관리 부족, 장난으로 인한 부상, 부상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

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무용수의 탈진은 부상뿐 아니라, 무용의 정체기나 자신의 한계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는데(유현미, 2009), 이러한 사실로써, 부상 자체로 탈진을 겪게 되

지만, 부상으로 인한 무용의 정체기나 수행 불안으로 인해서도 탈진을 겪는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는 점은 첫째로 대입 무용 수험생의 과반수가 부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대입 무용 수험생에 부하 되는 훈련이나 신체 활동이 부상을 야기하기 쉽다는 것은 대입 무용 

수험생의 환경이나 훈련방식 등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무용 전공생의 96% 이상이 부상 

경험이 있고, 46% 이상이 재활을 경험한다는 이주희, 박순자, 장혜람(2017)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 무

용 전공 청소년의 신체 부상은 단순히 무용수 개인 신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

입 무용 수험생, 예비 입시생의 신체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훈련 환경이나 방법 등에 대해 

많은 고찰과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입 무용 수험생은 

부상을 통해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심적 고통을 겪으며, 이러한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은 

부상의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신체 부상의 예방, 재활과 함께 무용수의 심리 증상에 대한 상담이

나 치료와 같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심신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스포츠계에서

도 심리 개입 프로그램이 부정적인 정서의 대처 수준에 긍정적 변화를 주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기

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듯이(김성훈, 오주훈, 신홍범, 2014), 부상을 당한 대입 무용 수험

생에게 심리 개입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부상에 대한 심리를 긍정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빠른 회

복이나 무용 현장으로의 복귀를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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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상의 정도에 따른 우울, 스트레스 및 탈진의 차이

연구 결과, 부상의 정도가 보통인 경우와, 높은 경우가 우울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보통 정도

의 부상을 가진 대입 무용 수험생이 가장 높은 우울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상의 정도가 보

통인 경우가 스트레스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보통 정도의 부상을 가진 대입 무용 수험생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상의 정도가 보통인 경우가 탈진에 정(+) 적인 영향

을 미치며, 보통 정도의 부상을 가진 대입 무용 수험생이 가장 높은 탈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대입 무용 수험생은 부상에서 오는 통증뿐 아니라 부상으로 인해 벌어지는 

상황들 즉, 수행 능력의 저하나, 무용 중단 상태, 경쟁에서의 도태 등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을 갖는다는 것이다. 대입 무용 수험생들은 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신체 불능이 아닌 이상 부

상을 안고 훈련과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함지선, 이인, 김경숙(2009)은 무용전공자가 매일 받는 집중

적인 훈련이 부상 정도를 악화하고, 치료받으면서도 고통은 지속되는 상황이 반복될수록 무용 중단을 

고민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대입 무용 수험생은 1년간의 연습 과정 후에 얻는 당락의 결과가 끝이 아

니라, 이를 시작으로 무용수로서 성장해야 한다. 따라서 무용 수험생 시절에 겪는 부상과 이에 따른 심

리는 많은 관심 속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반면, 부상의 정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보통의 부상보다 우울, 스트레스, 탈진의 정도가 낮은 것 또한 

놀라운 일이다. 높은 정도의 부상을 가진 학생은 대부분의 무용 수업을 참여하지 못하거나, 대부분의 무

용 수행의 큰 지장을 얻은 학생이다. Flint(1998)는 부상 선수는 인지 및 감정의 과정을 통해 실제 부상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가시적으로 감정을 묘사하는 정확성을 자주 상실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태희(1993)는 선수에게 있어서 부상은 일차적으로 육체적 고통이 수반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 후에 심리적·정신적 후유증을 겪기 때문에 선수에게 있어서 우선적인 부상의 의미는 육체

적 고통이라고 주장했다. 높은 정도의 부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부상으로 인해 무용에 지장

을 받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겪어, 어느 정도의 포기 상태에 이르거나, 혹은 이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부상을 겪은 대입 무용 수험생의 심리를 조사하기 위해 연구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부상의 

유무에 따른 심리 증상 정도의 차이와 부상의 정도에 따른 심리 증상 정도의 차이를 조사하고, 부상과 

심리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고자 연구 분석 및 논의하였다. 2022 년 고등학교 3학년인 예술고등학교 무

용과 학생과, 무용학원 및 개인 레슨을 하는 학생 16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불성실한 응

답을 제외하고 총 158명의 응답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및 논의를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기존에 

개발된 설문지를 참고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였으며, 예비 설문을 하여 설문지 문항을 점검하고 

최종 설문을 제작하였다. 설문은 방문과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무용학원 및 개인 레슨을 하

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링크 공유로 인터넷 설문을 실행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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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기술 통계, 독립 표본 t-검정, 일원 배치 분산분석(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절차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상의 유무에 따라서 우울, 스트레스, 탈진의 정도는 차이가 있으며, 부상이 없는 대입 무용 

수험생보다 부상이 있는 이들의 우울, 스트레스, 탈진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우울은 보통 정도의 부상과 높은 정도의 부상에 정(+) 적 영향을 받으며, 보통 정도의 부상을 

가진 대입 무용 수험생이 가장 높은 우울을 보이고, 부상이 없거나 낮은 부상을 가진 대입 무용 수험생

은 비슷한 정도의 우울을 보인다.

셋째, 스트레스는 보통 정도의 부상에 정(+) 적 영향을 받으며, 보통 정도의 부상을 가진 대입 무용 

수험생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보이고, 부상이 없거나 낮은 부상을 가진 대입 무용 수험생은 비슷한 정

도의 스트레스를 보인다.

넷째, 탈진은 보통 정도의 부상에 정(+) 적 영향을 받으며, 보통 정도의 부상을 가진 대입 무용 수험

생이 가장 높은 탈진을 보이고, 부상이 없거나 낮은 정도, 높은 정도의 부상을 가진 대입 무용 수험생은 

비슷한 정도의 탈진을 보인다.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부상의 유무에 따라서 우울, 스트레스, 탈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보통 정도의 부상이 우울, 스트레스, 탈진에 높은 정도의 부상이 우울에 정(+) 적 영향을 주고 있

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당 해의 입시를 준비하는 대입 무용 수험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지만, 이 연구의 설문은 4월 한 

달 동안 진행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대입 시기와 다소 차이가 있어, 대입 시기에 따른 부상과 심리의 후

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대입 무용 수험생이라는 특정 대상에 관해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의 졸업 

후 대학에 당연히 입학하여야 한다는 사회의 통념과 함께 입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

위기 속에서 입시와 수험생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필수적이며, 실제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무용 분야에서는 무용 전공생, 무용 청소년 등의 연구는 다소 진행되고 있으나, 대입 무용 수험생이라는 

특정 대상에 집중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입 무용 수험생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는 향후 대입 무용 수험생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대입 무용 수험생의 부상에 따라 부정적 심리 증상의 정도가 높아지며, 특히 보

통 정도의 부상이 심리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따라서 대입 무용 수험생의 부상 재활

과 함께 심리 증상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와 같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더욱 심도 있고 실증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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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pression, Stress, and Burnout according to 
the Degree of Physical Injury in College Dance Candidates

Kim, Ah ran* · Kim, Na-ye**
Master student in Dance, Sungkyunkwan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Danc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stress, burnout and 
degree of physical injuries in college dance candidates. As a result,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pression, stress, and burnout according to whether participants had injuries or not. 
Second, there was a moderate degree of injury and a high degree of injury had a clear link to the 
depression of participants, and participants with a moderate degree of injury showing had the highest 
degree of depression. Third, a moderate degree of injury had a clear link to the stress of participants, with 
participants suffering from a moderate injury displaying the highest degree of stress. Fourth, the level of 
burnout among participants was clearly related to moderate injuries, showed the highest degree of 
burnout.

Keywords: College Dance Candidates(대입 무용 수험생), Physical Injuries(신체적 부상), Depression(우울), 
Stress(스트레스), Burnout(탈진)


